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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... 4월 시범실시 예정

- 행안부와 통신3사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업무협약’ 체결 -

-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수요처 발굴을 통한 이용 활성화 협력 -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는 2월 10일(목) 서울시 중구 에스케이티(SKT)타워에

서 에스케이(SK)텔레콤(대표이사 유영상), 케이티(대표이사 구현모), 엘지(LG)

유플러스(대표이사 황현식)와 함께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의 보안

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
□ 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

수록된 사항(성명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발행일, 주민등록기관)과 이의 

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.

 ○  ‘정부24’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, 신분확인번호(정보무늬: QR코드)와 

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

또는 정보무늬(QR코드)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

하게 된다.

 ○ 행정안전부는「주민등록법」일부개정(’22.1.11. 공포)을 통해‘주민등록증 

모바일 확인서비스’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,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

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.

□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

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, 단말인증 등 

보안을 강화*하고, 활용기관(공공·민간)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.

    * 1인 1휴대폰을 등록해야 하며,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



 ○ 현재, 통신3사는 패스(PASS)앱을 통하여 ‘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’를 

제공하고 있다.

 ○ 행안부는 통신3사의 신분확인 서비스의 기술력과 요령(노하우)를 공유

하여 상반기에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. 

 ○ 이후,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패스(PASS)앱을 통해 확대 실시함으로써, 

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이에 따라 이용의 편리성을 

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.

서비스

등록

주민

등록증 

확인

진위확인

 ○ 또한, 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, 다양한 

수요처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용기관 확대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

   -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①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

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, ②편의점,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

여부를 확인할 때(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), ③공항, 여객터미널에서 

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, ④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

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. 

※ 다만,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

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될 수 있음

□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, 공항, 여객터미널,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

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, 2월 중 

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

□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, 3월까지 

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, 4월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

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고, 하반기에는 패스(PASS)앱으로 확대하여 서

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.

□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

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, 분실에 

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”라며,

 ○ “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

보안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, 앞으로도 많은 행정영역을 

모바일에 접목시킴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이용

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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